
화학제품 반덤핑 판정의 이중성

화학제품을 흔히 국제상품이라고 부른다.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장치산업으로 국내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플랜트를 건설할 수 없고 국제무역을 통해 수급밸런스를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및 산업이 발전할수록 꼭 필요한 산업소재이고 생활용품 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학제품은 국제무역이 자유롭고 수입관세율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내에서 생산

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관세가 높으면 그만큼 자국의 수요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G D 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 0 %를 넘어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에서는 국

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기가 극히 어렵다. 수입관세율이 높으면 그만큼 수요산업

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특이하게도 1 9 7 0년대 및 1 9 8 0년대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펴면서 투자유치 및 생존 차

원에서 보호관세 장벽을 쳐 국내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주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2 0 0 0년대에 들어와서

는 반덤핑제도를 통해 또다른 보호장벽을 쳐주는 극히 불편하고도 반국가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양(제철)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소다회로 반덤핑을 3차례 연장하면서까지 1 0년이

넘게 과보호를 지속했으며, 다른 화학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혐의로 제소하면 거의 그

대로 받아들여 수입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특히, 화학제품은 대규모 무역흑자국인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덤핑 남발의 결과가 바로 한국산 PE 및 휴대폰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나타났다는 것을 모르

는 이는 없을 것이다. 냉동마늘에 대한 긴급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

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남발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다.

헌데, 무역위원회가 미국과 독일산 2-EHA(Ethylhexyl Alcohol)의 덤핑 제소에 대해 부정판정을 내리고,

폴란드와 프랑스산은 수입물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물론 2 - E H

생산기업인 L G화학이나 한화석유화학 입장에서는 서운하기 그지없겠으나 국내산업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무역위원회가 밝힌대로 미국산이 29.85%, 독일산은 37.18% 정도의 덤핑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수

요처인 애경유화와 L G -한화의 시장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된 반덤핑 제소를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산업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미약하

기 때문에 부정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무역위원회가 얼마 전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하

고 잠정덤핑방지관세율로 2 6 . 6 0 - 7 9 . 1 3 %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반덤핑 제소한 한국화학의 입장은 충분히 이

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으나 과연 수산화알루

미늄 공장을 가동할 수 없을 정도의 산업피

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재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 한국종합화학 시절의 투자가 사업타

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것이었고, 당시에도 정

치권과 산업자원부 공무원, 해당기업 임원들

이 결탁해 국고를 축내기 위한 투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역위원회가 산자부의 산하기

관이어서 제식구 감싸기 식의 편파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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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는 결코 아니된다는 것이다. 최종 판정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덤핑은 현저히 낮은 가격(원가 이하)에 수출하고 국내산업 피해가 있어야 하는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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